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ↂINTROↂ 
 

창작집단 H8E는 공연예술의 형태를 넘어,  

텍스트로 예술과 현대, 인간의 본질을 깊게 사유하며 공유하고자 합니다. 

 
 

ↂ〖 Title 〗ↂ 

<획의 간극> 

존재의 간극 :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소멸하는가. 

 
 

 
 

❶ 사라지는 존재들 : 사회적 실종과 개인의 소멸 
 

“영혼도 기체에 가깝나? 그럼 나는 21그램?” 

연극적 약속에 의해 극 중 인물 획은 죽음 이후 영혼의 소멸 단계를 거쳐 에너지원의 

형태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을 겪는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경제적 실패, 실직, 사회적 낙인 속에 점점 소외되고 마침내 사회적으로 ‘퇴출’된 존재가 

된다.  오늘날 우리는 갑자기 사라지는 존재들을 본다. ‘보이지 않는 실종’을 경험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점점 희미해지는 사람들.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 인간과계에서 소외된 사람, 온라인에서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사회적 

실종’을 목격하는 것이다. 



사회적 실종은 특별한 사건 없이도 서서히 진행된다. 그것이 필연적이던, 자발적이던. 

시간의 흐름은 일정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빠르고 냉정하다. 시대 흐름과 사회변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사라져가는 누군가를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은 쉽게 도태된다. 그 대상이 나 자신, 가까운 

지인, 혹은 시대의 흐름 속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얼마나 선명한 상태인가? 의 질문이 불안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❷ 현대인의 퇴출 메커니즘 : 보이지 않는 낙인과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 
 

획은 실직 후 7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실직 

이후에 나름의 노력과 발버둥을 치지만 실패의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지고, 다시 

시스템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극적 설정이지만, 현실에서도 유사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경제적으로 실패하거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극 중 획의 

상황처럼 해고된 후 빠르게 재취업하지 못하면 경력 단절자로 낙인찍히고, 결혼과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존재로 보인다. SNS에서 꾸준히 활동하지 

않으면 알고리즘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점점 잊혀져 간다. 

사회는 보이지 않는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밀어낸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실패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다. 과연 우리는 시스템을 거스르고 살아갈 수 있는가? 퇴출되지 않기 위해 달리는 

삶은 과연 우리의 것인가? 

 

❸ 남겨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 : 존재의 흔적 
 

획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한다. 유서를 쓰고, 자신의 과거를 

더듬으며, 어딘가에 자취를 남기고자 한다.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사라질지를 선택할 수는 있다. 타인의 인식 

속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자문이 필요하다.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가, 혹은 사라지기 전에 더 명확해지고 싶은가.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흔적이 

아니다. 관계 속에서, 기억 속에서, 의미 속에서 우리는 남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될 것인가? 사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닐까 극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❹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 빠르게 달리는 삶,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든다. 경쟁은 선택지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더 빨리 달리고, 매 순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질문한다. 
과연 달리는 행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가? 
누군가는 시스템에 맞춰 살아가며 안정을 얻는다. 반면 누군가는 이 흐름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잊혀지고 만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반드시 정답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가? 

그로 인한 사회적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라져가는 이들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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